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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책은 그렇게 강력하고 안정적인 사산제국이 7세기에 아랍 군대에게 그렇게 재

빨리, 그렇게 비참할 정도로 정복되었는가 하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온 문제를 해

결하고자 하는 글이다. 사산제국의 쇠퇴에 대한 대부분의 평가는 거침없이 돌진하는 

아랍의 강력한 군사력에 초점을 맞추었다. 강인한 아랍 군대에 맞서는 사산조의 붕괴

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는 것이다. 그러나 저자는 사산제국의 쇠퇴와 붕괴의 원

인을 내적인 약화에서 찾았다. 분권화된 왕조 체제는 사산조-파르티아의 동맹에 기인

하는데, 그 체제가 제국 붕괴의 씨앗이었다. 이런 연맹체제는 곧 정치를 불안정하게 

만들었고, 그 연맹의 해체는 제국의 운명을 파국으로 치닫게 하였다. 

1장은 사산조의 가계도에 관한 것이고, 1부 정치사 부분에서 2장은 야즈드기르드 1

세(Yazdgird Ⅰ)에서 후스로우 2세(Khusrow Ⅱ)까지의 정치사를 상술하였다. 3장 아

랍의 이란 정복에서는 아르다시르 3세(Ardashir Ⅲ)에서 야즈드기르드 3세(Yazdgird 

Ⅲ)의 정복 과정, 4장은 타바리스탄 지역의 왕조 정책을 서술하였다. 2부 종교적 현황

에서 5장은 아베스타 이후, 정통교리와 이단, 미트라교 등 사산조의 종교적 상황에 대

해 서술하였다. 6장은 쿠라산과 타바리스탄 지역에서의 고대 후기 반란 과정을 설명

하였다. 저자는 파르티아와 사산조의 구분을 명시하였다. 파르티아인들은 아랍인과 

협정을 맺어 사산조 붕괴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사산조의 붕괴는 파르티아

의 붕괴를 의미하지 않는다. 따라서 아랍의 이란 정복은 민족들 간의 갈등의 과정으

로 재평가되어야 한다.




